
서기 2005년 12월 14일 수요일 3311www.buddhanews.com제 556 호

오줌의 내용물과 특성도 요진에 있어 반

드시 살펴야 할 지표이다. 가만 놓아둔 시뇨

가 뿌옇게 혼탁해지면 통상 열성(熱性) 병증

이고, 반대로 멀겋게 묽어지면 한성(寒性)

병증으로 본다. 시뇨가 바닥에서 상층으로

서서히 변해가면 별로 오래지 않는 열성 병

증임을 뜻한다. 오래된 만성 열증 병이면 용

기의 얕은 주변부로부터 깊은 중심부 방향

으로 변화가 일게 된다. 한성병증 역시 주변

부에서중심부로향하는변화가관찰된다.

오줌의 세세한 특질이나 변화상을 포착

하여 실로 다양한 질환들을 감별할 수 있다.

그러나 만병의 진단에 기본은 역시 한증과

열증의 감별로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한증 병의 오줌은 요색이 연한 초록빛을 띤

다. 막 받은 한증 병 오줌은 묽고 김과 냄새

가거의없으며다소크기가큰거품이일었

다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겉

에 뜬 찌끼나 부유물은 엷고 적다. 이런 한

증 병의 오줌은 오래 지나도 별 변화 없이

요색도초록빛그대로이다. 

반면, 열증 병의 요색은 진노랑색이고 막

받았을 때 농도가 더 진하며 김도 더 많고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 거품은 잘고 노

란색이며 금방 없어져버린다. 표면에 뜬 찌

끼는 다소 두터운 편이고 부유물은 위아래

로 계속 움직여 쉬 가라앉지 않는다. 가만

놓아두면 미쳐 김도 다 걷히기 전에 요색이

짙게변해버린다.

사증(邪症)을 잘 가려내고 오진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심한 관찰과 빈틈

없는 안목이 필수적이다. 요색이 붉은색이

라면 어느 장기와 관련한 병증이고 어떤 유

의 열증인지를 더 가려봐야 한다. 열성 병에

서 요색이 붉고 흐리며 아래층에 부유물이

있으면 신장의 병증이요, 붉은색에 초록빛

을 띠고 맑고 투명하며 가운데층에 부유물

이 보이면 비장의 병증이다. 그리고 요색이

암적색이나 담홍색이고 부유물이 널리 고

루퍼져있으면간장의병증이다. 

요색이붉으면보통열증병증으로해석되

나 그것이 혈액의 열증인지 허열(虛熱) 열증

인지는 더 살펴보아야 안다. 만약 오줌이 진

하고 탁하며 김이 많으면 혈액의 열증인 것

이고 그렇지 않고 김도 적고 요색도 맑으며

거품이 크면 허열 열증인 것이다. 또 요색은

붉은 색이지만 거품이 없는 오줌은 열사(熱

邪)가 내부로 침습한 병증이고, 거품이 없으

나초록색인오줌은오래된한증병증이다.

오줌의 진단에 또 각별히 유의할 점은 가

성(假性)병증의 선별이다. 오줌이 청백색이

면보통한증병의지표(指標)이나거기에부

유물이 많고 탁하며 농도가 짙으면 가한증

(假寒症)의실열증(實熱症)으로봐야한다. 반

대로요색이진황색으로외견상열증증세로

보여도부유물이없고김이나냄새가조금도

없으면실제로는한증병인데겉만열증으로

보이는가열증(假熱症) 병인것이다.

임상경험이 많은 티베트의 전통 명의들

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병자의 시뇨만으

로도 병을 진단할 수 있다. 티베트는 지형이

워낙 넓고 지세가 험준해서 의사가 직접 환

자를 왕진할 기회가 여의치 않다. 그런 여건

에서는 시뇨만을 보고 진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 사회도 요

진을 시행하기에 별반 나은 사정은 못 된다.

모두들 정신없이 바쁘고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이 뒤죽박죽이 되었으니 원칙에 충실

한시뇨를받기가어디쉬운일이겠는가!

티베트의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진단법의

하나는 맥진이다. 맥진이야말로 서구 의학

계로부터 가장 전폭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는 티베트의학의 진수이다.

맥진은 의사가 환자의 맥을 짚어 병증을 진

단하는 대표적인 촉진의 한 유형이다. 맥진

은익히는데만도몇해가걸리고달인의경

지에 이르려면 수십 년도 부족하다. 티베트

의학의 맥진법은 한의학의 그것과 비슷하

나 나름대로의 고유한 진단체계로 그 틀이

크게바뀌었다.

티베트의학에서는 맥(脈)을 의사와 병을

이어주는 전령과 같은 존재로 이해한다. 티

베트의서에는 진맥을 13절로 나누어 설명

하였다. 맥진의 전반적인 개요부터 다음 회

에자세히살펴보겠다.

■아주대교수∙한국티베트의학원장

김재일 교수의

(41)

만병 진단에 한∙열증 감별이 기본

오줌상태 봐서 진단 …일상화된 방법

요색 진황색이면 열증, 냄새∙김 없으면 가열증

#모임에나가기전
김강한의원장 김강 한의사는 술자리 전에는 꼭 식

사를 하라고 조언한다. 공복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 흡

수 속도가 빨라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급격히 상승

하기 때문.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위 점막을 자극해

급성 위염이나 위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다. 

적합한 음식으로는 두부, 고기, 생선 등 저지방∙고

단백 음식이나 죽, 수프, 북어국, 콩나물국 등이 좋다.

또 술자리 전에 우유를 마시면 위에 포만감을 주어 이

후에 마시는 술의 양을 줄여 준다. 

우유가 위벽을 감싸 줘 음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염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과음 뒤 우유를

마시는 건 숙취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 

물과 전해질이 풍부한 이온음료나 과일주스를 많이

마시는 것도 한 방법. 술을 마시면 체내의 수분이 부족

해져 숙취가 유발되는데 물과 과일주스 등을 마시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데다 알코올을 희석할 수도 있다.

숙취해소음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해 술을

잘못마시는사람은숙취해소음료가도움이된다.

#적정량지키기
술은 되도록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 술이 천천히

흡수될수록 뇌와 신경세포에 도달하는 알코올의 양도

적어진다. 소주 한 병을 30분 동안 마시는 것이 소주

두병을2시간동안마시는것보다더해롭다. 

무엇보다 술은 섞어 마시면 좋지 않다. 술은 각 종류

마다 알코올의 농도와 흡수율, 대사 및 배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섞어 마실 경우 술끼리 서로 상호 반응

을일으켜더취하게만든다.

천천히 자신의 주량과 그날의 컨디션에 맞게 마셔야

한다. 그렇게 해야 간에서 알코올 성분을 소화시킬 수

있는여유를가질수있다. 

김강 한의사는“성인의 경우 간에 무리를 주지 않는

알코올 양은 하루 80g정도다”며“종류별로 보면 소주

는 3잔, 맥주 1500㏄, 포도주 600㎖기준 1병, 위스키는

2잔을넘지않는게좋다.”고설명한다. 

폭탄주를마시면빨리취하는것은일반적으로30도

이상의 술이인체에 가장빨리흡수되는데다‘폭탄제

조’시 생성되는 탄산가스가 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이

다. 또 소주, 보드카, 위스키, 브랜디 등 증류주가 포도

주, 동동주, 맥주, 막걸리, 과실주 등의 비증류주보다

불순물의함량이적어숙취가덜오래간다.

#깨끗한뒤끝을위하여
술을 마신 뒤 커피, 탄산음료를 마시거나 사우나에

서 휴식을 취하면 탈수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위산 분

비를촉진시켜속이더쓰릴수있기때문에피한다. 하

지만 40도 정도의 물에 20분 정도 발만 담그는‘족탕’

이나 가벼운 샤워와 반신욕은 숙취해소에 도움이 된

다. 따뜻한 물에서 목욕을 하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므

로해독작용을하는간의기능이활발해진다. 

또 식혜나 꿀물, 과일주스, 이온음료 등을 마셔 부족

해진수분과당분, 전해질등을보충하도록한다.

숙취해소에 좋은 차(�)는 오미자차, 녹차, 칡차, 구

기자차, 인삼차, 유자차, 생강차 등. 꿀물이나 초콜릿,

단감 등을 섭취해도 숙취해소에 도움이 된다. 선짓국,

콩나물국, 복어국, 조갯국 전복죽 등이 숙취 해소에 좋

다는 것은 상식. 선지에는 특히 전해질 성분이 풍부하

며, 콩나물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아스파라긴산이 많

아해장국으로안성맞춤이다. 

저지방 고단백인 복어에는 혹사한 간을 보호해 주는

아미노산이 많으며, 조개에도 타우린, 베타인, 아미노

산, 핵산류 등이 많아 술 마신 뒤 간을 보호해 주는 효

과가 있다. 술을 마시면 특히 비타민 B군(群)이 많이 파

괴되므로 니아신, 엽산 등 비타민 B 복합제를 복용하

는것도숙취해소에도움이된다. 

또 숙취 때문에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울 때는 머리

꼭대기에 해당하는‘백회’부위를 2~3분 정도 세게 누

르면효과를볼수있다.                                노병철기자

식사 거른뒤 음주 금지

천천히 마시고 섞지 말 것

반신욕 등 숙취해소 도움

오미자∙칡∙인삼차 등 효과

연말 잦은 회식자리 건강 챙기기

2차, 3차~

몸생각 해야지

직장인 박진홍씨(서울시 구로구∙32)는 요즘 회사

나가기가 두렵다. 연말연시를 맞아 망년회 등의 모임

이 잦기 때문. 모임 때 마다 어쩔수 없이 마셔야 하는

술이 더 큰 이유. 이처럼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

은 술자리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음주 횟수를 줄이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지혜

로운 음주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각종 연말 모임을 대비해‘건강 챙기는 방법’을

알아봤다.  

잘못된 숙취상식 전문가 조언

해장으로 얼큰한 짬뽕과 라면이 좋다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병원에서 포도당 주사를 맞는 게 좋다 습관이 되면 오히려 자체 해독력 저하

억지로 토하면 덜 취한다 위출혈을 일으키거나 기도 폐쇄로 사망할 수도 있다

사우나에서 땀을 빼면 숙취가 해소된다 수분과 전해질을 빼앗겨 오히려 해롭다

잘못 알고 있는 숙취해소법

그림∙박구원

스님과 불자님 !

지긋시긋한 치아
기적의치약

탈 종 공 고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14일

● 사찰명 : 선선공공암암

● 주 소 : 충충남남 금금산산군군 금금산산읍읍
산산 440088

● 법 명 : 이이홍홍구구((이이선선달달))

● 승려증번호 : 0066110044((교교구구대대전전))

탈 종 공 고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14일

● 사찰명 : 극극락락사사

● 주 지 : 심심현현섭섭

● 주 소 : 충충남남 연연기기군군 전전의의면면

양양곡곡리리 산산 5599--44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정음사원 달마선양회 총무원장법하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14일

● 사찰명 : 극극락락사사원원

● 주 지 : 심심화화섭섭 외외 11인인

● 주 소 : 충충남남 연연기기군군 전전의의면면

양양곡곡리리 110000--44


